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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서 인  희  임  정 선‡

서울 사이버 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를 위해 대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 척도, 진로적응성 척도,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여 다중회

귀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또한 T-검증을 통해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

한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성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적응성과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

으며,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적응성 또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부 애착과 모 애착을 구분지어 

살펴 본 매개효과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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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다양한 진로 활동과 선택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개인

에게 성공적인 진로발달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한 산업

발달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 및 4차 산업혁명의 도

래, 국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적 변화는 세계화에 따른 진로 선택의 

확대, 직업의 생성 및 소멸의 가속화, 청년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적응에 긍

정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보

다 안정적인 진로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불확실함에 대한 안정감이 우선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적절히 

적응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진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위한 

적응기제로서 자기조절적인 역량으로 시기와 상황

에 따라 변화 가능한 변인(박수영, 2016)인 진로적

응성에 주목하였다.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자신의 진로

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

로 진로를 구성해 나아가는 생애설계적 의미의 진

로구성주의이론(Career Construction)의 핵심개념

이다(Savickas et al., 2009). 진로적응성은 Super 

(1957)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의 발달수준을 뜻

하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을 바탕으

로 한다. 이후 세계적 경제혼란에 따른 대규모 실

직과 진로전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Super는 진로의 재순환 개념을 포함한 전생애주기

-생애공간이론(Life-span, Life-space Theory)을 주

창(Super, 1990)하고,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더욱 

적합했던 기존의 진로성숙이라는 개념 대신 진로

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으며(Super & Knasel, 1981), 

Savickas가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진로적응모형 

및 CAAS(Career Adapt-Abilities Scale)를 개발하

면서 진로적응성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구체화 되

었다(유지연, 신효정, 2019).

Savickas(1997)는 진로적응성을 미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진로적응성은 개인의 진로발달 핵심요인으로

써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고(Hirschi, 2009),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가능케 하여(Creed, Muller, 

& Patton, 2003; Germeijs & Verschueren, 2011)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또한 진로만

족과 자기 평가에 의한 진로 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며(Zacher, 2014), 진로 성공(Hall, 2002; 

Pulakos et al., 2000)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소아, 배성아(2015)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적응성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진로분야에서 진로적응성의 중요한 영향력을 보

여주는 것으로, 진로적응성이 전환기의 도전과 어

려움에 대처 가능한 자기조절적 자원으로써, 진로

발달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는 Savickas(1997)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후기청소년기와 성인

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한편, 진로 탐색 및 선택 그리고 전환이라는 일

련의 과정들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본격적인 진로 탐색과 선택

의 중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예견하기 어려

운 불확실한 상황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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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로 확대 연결되기도 한다. 때문에 상

당수의 대학생들이 높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열등감과 불안, 죄책감, 사회적 분노로 인한 역기

능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다. 적절한 수준의 취업 

불안은 동기유발체로써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지

나친 불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조규판, 2008) 

원활한 진로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 

내적인 안정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적이며, 부모-자녀관계에

서 독립보다는 정서적 친밀감이 중시된다(박수길, 

이영희, 2002).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전 

생애 발달관점은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도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Kenny, 1987; Lapsley, Rice, & 

Shadid, 1989). 부모 애착은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개인의 안정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애착변인에 주목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로

서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관계 욕구를 희망하며, 

부모에 대한 무한 신뢰를 통해 점차 자신에게 주

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다. 애착(Attachment)에 대해 

Bowlby(1958)는 생애초기 가장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게 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중 부모 애착은 부모-자녀 

간의 안정적 유대감을 뜻하는 것으로, 어릴 적 유

아기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Bowlby, 1988).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정서적·인지적으

로 내면화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표상체계가 형성

되며, 이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로써 성인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Bowlby, 1988). 즉 부모로부터 충분히 인정받

고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유아의 경우는 스스로를 

가치 있고, 적응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내적작동모

델이 형성되며,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작동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적이며 신뢰감 있는 관

계를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

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

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거부 또는 비일관적인 

애착을 경험한 유아의 경우 자신을 가치 없는 존

재로 인식하거나 혼란스럽게 인식하는 내적작동모

델이 형성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부를 예상

하거나, 타인과 믿을만한 관계형성을 기대하지 못

하게 된다(이상훈,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

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안

녕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심도 높은 진로탐색과 진로발달을 가능케 하며(오

지혜, 윤혜미 2017; 진현정, 2011), 대학생의 적응

이나 안녕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러한 부모 애착은 안정과 

불안정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형성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핵

심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Blustein, Prezioso, & 

Schltheiss, 1995; 김선미, 2018). 따라서 부모 애착

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초기 주

양육자와의 정서경험을 통해 얻어진 개인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진로발달을 도모하기 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충분치 않아 두 변인간의 다양한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연구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석은과 하창순

(2017)의 연구를 통해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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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상관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

로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진로

적응성이 증진된다는 송보라와 이기학(2014)의 연

구, 애착관계가 진로미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적응

성을 포함하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

이 있음을 밝힌 최옥현(2006)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Bretherton(1985)은 애착 연구가 전 생애

에 걸쳐 확대되고 있으며, 유아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의 성장 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거론되

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정과 불안정 애

착의 질적 차이는 초기에 형성된 주양육자와의 

애착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

의 내적작동모델에 변함없이 부모 애착이 가장 근

본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

에 대해 살피는 것은 충분히 그 중요성을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시기는 후기청소년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때로,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고 

및 행동이 가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입

식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진로발달에 취

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원만한 진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주

도적인 진로발달 위한 방안 탐색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예측하기 힘든 진로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능력인 진로적응성은 스스로 탐색하고 해결

하며 결정해 나아가는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자발성은 내재적 동기와 깊이 관련되

어진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소이론에 속

하는 기본심리욕구 변인을 제시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 SDT, Deci & Ryan, 2000)에 바탕을 둔

다. 자기결정성이란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사고

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이론에 따

르면, 인간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 내에서 자신의 

심리적 기본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형태로 행동

하게 되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하위요소

가 그 욕구에 해당된다. 자율성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행하려는 기본욕구의 개념을 

뜻하며(Ryan & Connell, 1989), 행동의 원인 소재

를 자신 내면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유능성은 사

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할 때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게 되는 신념을 뜻한

다(Deci & Ryan, 1985). 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그 행위로 인

한 자신감과 효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 욕구

는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

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충족되어진다(김아영, 

2010; 이민희, 정태연, 2008). 끝으로 관계성은 사

회 또는 조직 속에서 구성원들과 관심을 주고받으

며 연관성을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

에게 배려 받는다고 느껴질 때 충족되어지는 욕구

이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충족될수록 내재적 

동기가 증가되고, 자기결정성이 증가함으로써

(Deci & Ryan, 2002),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되어 

만족감을 가지며 행동하게 되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사회적 공헌도와 

삶의 만족 또한 높게 된다(Ryan & Deci, 2000). 

즉,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자기 결정성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며(Deci & Ryan, 

1985), 이를 통해 바람직하고 만족할 만한 내재적 

동기의 유발 또는 외재적으로 치우쳤던 동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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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심

리욕구의 충족은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

고, 정서 조절의 동기를 향상시켜 학교생활 적응

을 용이하게 한다(백희숙, 2012). 더불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동기, 학업수행, 적응 등에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인다(Deci & Ryan, 2000; 

Grolnick & Ryan, 1989).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에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지지와 애착이 기본

심리욕구 충족 및 기본적인 동기형성에 많은 영향

을 끼치게 됨을 뜻한다.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

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개인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수용과 저지에서 오는 경험을 중심

으로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으

로부터 지지와 촉진을 통해 충족되어지고, 보다 기

능적이고 적응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다(Deci & Ryan, 1985).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주

어진 진로환경에서 보다 기능적이고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그러므로 부모 애착과 진

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피는 것은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방

법 모색으로 그 필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그 효과

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성별 차이는 각

각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여성의 사

회 진출의 기회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직업 선

택에 있어 남녀 구분의 경계가 약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부모애착과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

성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살피는 것은 진

로 발달을 위한 성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차이는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진로

적응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과의 관

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가? 

부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
모 애착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8월 27일 ∼ 9월 10일까지 지

역에 제한 없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다. 전자설문을 기본 형

태로 하였으며, 일부 전자설문에 어려움을 호소하

는 대학생들의 경우 수기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325부의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가 있는 응답을 제외한 총 319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18세-22

세(70.2%), 만23세-27세(23.8%), 만28세이상(5.9%)

의 비율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162명(50.8%), 여학

생이 157명(49.2%)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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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가. 부모 애착 척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척도 

IPPA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PA-R에서 또래

에 대한 애착을 제외한 부모 애착만을 측정하였

으며, 부 애착과 모 애착을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

문항, 소외감 6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총

점 합이 높을수록 부모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것

으로 본다. 옥정(1998)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 애착 .93, 모 애착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전체 .96로 나타났으며, 부 애착 

.95 모 애착 .94로 각각 나타났다. 

나. 기본심리욕구 척도

기본심리욕구 측정을 위해 Deci와 Ryan(2002)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이명희, 김아

영(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

구 척도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 3요인으로 나뉘며, 각 6문항씩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

구, 관계성 욕구의 충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 각 하위요인별로 자율성 .70, 유능성 .75, 

관계성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기본심리

욕구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90, 각 하위요인별로 자율성 .82, 유능성 .86, 

관계성 .83로 나타났다. 

다. 진로적응성 척도

  진로적응성 척도는 Savickas와 Porfeli(2012)에 

의해 개발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

를 번안한 Tak(2012)의 척도를, 문항의 의미 전달

이 보다 용이하도록 수정한 정지은(2013)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으로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요인별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 요인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지, 통제 요인은 개인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촉진하는 내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지, 

호기심 요인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관심 여부는 

어떠한지, 자신감 요인은 도전적인 상황 또는 진로

과제 해결을 위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지

를 의미한다. 정지은(2013)의 연구에서 진로적응성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0, 

관심은 .77, 통제는 .78, 호기심은 .71, 자신감은 .85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진로적응성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 각 하위요인

별로 관심은 .86, 통제는 .88, 호기심은 .84, 자신감

은 .9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분석 하였다. 

첫째, 대상들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의 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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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기술통계분석,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

인들의 성별 차이분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

다. 끝으로 부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대상들의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

적응성의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의 기술통계량 (N=319)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분석

부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각각의 성별 차이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 애착

(t=3.515, p < .001)과 모 애착(t=2.125, p < .01)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

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 보다 안정적인 애착을 보

였다. 또한 진로적응성(t=5.727, p < .001) 및 기본

심리욕구(t=3.695, p < .001) 역시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변인 모두 남학생 집

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

심리욕구의 하위변인인 자율성(t=3.010, p < .001)

과 유능성(t=4.019, p < .001)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관계성에 있어서는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과 기본

심리욕구(r = .570, p < .01), 부 애착과 기본심리

욕구(r = .540, p < .01), 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r 

= .527, p < .01)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Min Max M SD

부모 애착 1.46 5.00 3.76 .65
부 애착 1.16 5.00 3.70 .71
모 애착 1.32 5.00 3.83 .67
신뢰감 1.50 5.00 4.00 .66
의사소통 1.22 5.00 3.44 .73
소외감 1.00 5.00 3.85 .72

기본심리욕구 2.44 5.00 3.89 .55
자율성 1.50 5.00 3.77 .72
유능성 1.50 5.00 3.77 .71
관계성 2.83 5.00 4.10 .58

진로적응성 2.50 5.00 4.08 .56
관심 1.50 5.00 4.07 .64
통제 2.33 5.00 4.12 .65
호기심 2.17 5.00 4.05 .62
자신감 2.00 5.00 4.0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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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p < .05  **p < .01 ***p < .001

표 3.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의 상관관계 (N=319) 

**p < .01

1 부모 애착,  1-1 부 애착,  1-2 모 애착,  1-3 신뢰감,  1-4 의사소통,  1-5 소외감, 

2 기본심리욕구,  2-1 자율성,  2-2 유능성,  2-3 관계성,  3 진로적응성,  3-1 관심,  3-2 통제,  3-3 호기심,  3-4 자신감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3-1 3-2 3-3 3-4

1    -

1-1 .941** -

1-2 .932** .754** -

1-3 .938** .878** .880** -

1-4 .927** .867** .869** .786** -

1-5 .885** .847** .810** .775** .735** -

2 .570** .540** .527** .564** .464** .557** -

2-1 .466** .458** .413** .457** .355** .500** .803** -

2-2 .471** .427** .457** .456** .428** .410** .852** .476** -

2-3 .475** .454** .436** .489** .364** .471** .821** .474** .622** -

3 .465** .444** .427** .487** .377** .417** .743** .483** .771** .583** -

3-1 .360** .354** .319** .381** .290** .318** .572** .375** .579** .463** .844** -

3-2 .444** .426** .404** .462** .355** .408** .705** .492** .694** .558** .886** .649** -

3-3 .371** .366** .327** .380** .317** .319** .564** .336** .604** .459** .862** .664** .676** -

3-4 .439** .393** .430** .464** .347** .399** .730** .468** .791** .540** .881** .625** .747** .672** -

N M SD df t

부 애착 
남 162 3.83 .63

303 3.515***
여 157 3.56 .76

모 애착
남 162 3.91 .63

317 2.125*
여 157 3.75 .69

진로

적응성

남 162 4.25 .54
317 5.727***

여 157 3.90 .56

기본

심리욕구_전체 

남 162 4.00 .51
317 3.695***

여 157 3.77 .57

-자율성
남 162 3.90 .68

317 3.010**
여 157 3.67 .74

-유능성
남 162 3.92 .65

317 4.019***
여 157 3.62 .73

-관계성
남 162 4.16 .58

317 1.879 
여 157 4.0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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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부모 애착은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인 자

율성(r = .466, p < .01), 유능성(r = .471, p < 

.01), 관계성(r = .475, p < .01)과 모두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

인 신뢰감(r = .564, p < .01), 의사소통(r = .464, 

p < .01), 소외감(r = .557, p < .01)과 기본심리욕

구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

째, 부모 애착은 진로적응성(r = .46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 애착(r = 

.444, p < .01) 및 모 애착(r = .427, p < .01) 역시 

각각 진로적응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

째, 부모 애착은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인 관심(r 

= .360, p < .01), 통제(r = .444, p < .01), 호기심

(r = .371, p < .01), 자신감(r = .439,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섯째, 기본심

리욕구는 진로적응성(r = .743,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본심리욕구는 진로적응

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r = .730, p < .01), 통제(r 

= .705, p < .01), 관심(r = .572, p < .01), 호기심

(r = .564, p < .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4.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가.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

리욕구의 매개효과

β= .540*** β= .710***

 β= .444***→β= .060

기본심리욕구

부 애착 진로적응성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의 매개효과를 살핀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1

단계 분석 결과, 부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유의미

하게 예측했으며, 기본심리욕구에 대해 29.1%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540, p < .001). 둘

째, 2단계에서 부 애착이 진로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β = .444, p < .001), 진로적응성에 대

해 19.7%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 부 애착

과 기본심리욕구를 동시 투입했을 때, 전체 설명력

은 55.4%로 2단계의 19.7% 보다 증가되었으며, 3

단계의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β값(β 

표 4.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N=319) 

***p <.001 Sobel test : Z = 9.186*** (***p < .001)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부 애착→기본심리욕구 .418 .037 .540 11.419*** .291 130.403***

2단계

독립→종속 부 애착→진로적응성 .351 .040 .444 8.814*** .197 77.679***

3단계

독립→종속

매개→종속

부 애착→진로적응성 .048 .035 .060 1.349
.554 196.444***

기본심리욕구→진로적응성 .726 .046 .710 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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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이 2단계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의 β값(β = .444)보다 감소되었다. 또한 3단계의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지못하였

고,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

게 설명되었다(β = .710, p < .001).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완전매개 하였으며, Sobel test 검

증 결과, Z = 9.186(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나타냈다.

  나.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

리욕구의 매개효과

β= .527*** β= .717***

 β= .427***→β= .050

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

그림 3.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

구의 매개효과를 살핀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

다. 첫째, 1단계 분석 결과, 모 애착이 기본심리욕

구를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 기본심리욕구에 대

해 2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527, p 

< .001). 둘째, 2단계에서 모 애착이 진로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β = .427, p < .001), 진로

적응성에 대해 18.3%의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3

단계 분석에서 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를 동시 

투입했을 때, 전체 설명력은 55.3%로 2단계의 

18.3%보다 증가되었으며, 3단계의 모 애착과 진

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β값(β = .050)이 2단계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β값(β =. 

427)보다 감소되었다. 또한 3단계의 모 애착과 진

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못하였고, 기본심

리욕구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설명

되었다(β = .717, p < .001). 위의 내용들을 종합

해 볼 때,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는 완전매개 하였으며, Sobel test 검증 

결과, Z = 9.055(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나타냈다.

표 5.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N=319) 

***p < .001 Sobel test : Z = 9.055*** (***p < .001)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모 애착→기본심리욕구 .436 .040 .527 11.044*** .278 121.967***

2단계

독립→종속 모 애착→진로적응성 .362 .043 .427 8.414*** .183 70.797***

3단계

독립→종속

매개→종속

모 애착→진로적응성 .042 .037 .050 1.120

.553 195.812***
기본심리욕구→진로적응성 .732 .045 .717 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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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 각각

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경우, 김점희(2017), 전소연(2015)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 애착과 모 애착 모

두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김효정(2009)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모 애착에 대해 남학생의 애착이 

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기존 김정선(2017)의 연구 

결과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온 연구와 

상반된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부모애착에 대한 

성별차이는 부모애착에 대한 성별 차이의 추가 연

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기본

심리욕구의 유의미한 차이 역시 남학생 집단이 여

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강우(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끝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한 성

별차이는 여학생에 비해 주로 남학생이 더 높은 

진로 적응성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유순화, 2016; 김수

정, 2012)들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예기치 못한 

진로 상황에서 진로적응이 보다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확대

된 여성의 진로 선택의 기회에 맞춰 원활한 진로

발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

한 남녀 각각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 애착이 안정적

일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높아지며, 부모 애착 

이 안정적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간의 정

적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이희은, 2012; Wei, 

Shaffer, Yong, & Zakalik 2005)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그리고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인인 자율

성, 유능성, 관계성 간의 상관관계 역시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영(2015)

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부모 애

착과 진로적응성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윤석은과 

하창순(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안정적인 

부모 애착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주어

진 환경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탐색 가능케 한다

는 선행연구(Blustein et al., 1995)의 주장을 뒷받

침 한다. 더불어 진로적응성과 기본심리욕구와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한, 

학습과 개인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한 동기 제공의 

역할을 한다는 이수진(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안정된 부모 

애착의 형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진로환경에서 진

로적응성의 향상을 통한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

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각각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영향

력이 매우 크고, 부 애착과 모 애착이 각각 기본심

리욕구의 충족을 통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주게 



발달지원연구, 제8권 제3호

- 122 -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

성한 경우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진로적

응의 한계를 보일 수 있음을 주장한 이채리(2016)

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매개

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

의를 보이며, 한부모 가정과 같이 부 또는 모의 결

여로 부와 모 양쪽의 안정된 애착 환경 형성이 어

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

한 매개로써 진로적응성 증진이 가능함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

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

성의 관계를 살핀 본 연구는, 초기 관계에 초점을 

둔 부모 애착을 다룸으로써 현재의 진로문제의 원

인에만 기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내적 원인과의 관

련성을 살폈다는 데에 그 의의 있다. 또한 후기 청

소년에서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모의 돌봄 범위에서 벗어난 성인

자녀와의 애착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완

전 매개함을 밝힌 본 연구는, 그와 관련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함을 감안할 때,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

성 향상에 기본심리욕구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

는 연구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셋째, 상담 현

장에서 내담자의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입영

역으로써, 진로적응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조력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상담 실제의 시사점은 아

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

성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애착의 안정화가 진로적응성의 향상을 위한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진로적응성 향

상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진로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스스로를 믿으며 적

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지식이 아닌 자신

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지지적 관계에서 

비롯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

적 지시위주의 권위적 태도 대신, 신뢰와 존중 속

에 자녀를 격려 하고 지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진로 상담이 주로 진로 관련 정보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본 연구 결

과는 현재의 단기적인 진로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를 살피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의 병행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불안정한 부모 애착의 경우, 부정적

인 내적작동모델로 인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적인 사고와 자신감 결여로 원만한 진로적응이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모와의 관계를 파

악하고, 부모-자녀 간의 대화 개선을 위한 대화법 

교육 또는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부모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내담자의 진로적응성을 다루고자 할 때 기본

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한 상담적 개입이 도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내담자의 자발적 목표

설정과 수행에 대한 지지 및 의견 존중을 통해(강

성진, 유순화, 최혜경, 2014) 통제·조절에 대한 긍

정적인 경험을 도모하여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내담

자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유도해 진로문제에 보

다 의욕적으로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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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능력에 적절한 과

제를 반복 경험케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실패 경험에 대한 공감과 격려를 통해, 좌

절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유능감을 되찾을 수 있도

록 조력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끝으

로, 안정된 관계 경험과 관계 노하우를 익힐 수 있

도록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또는 안정적인 집단 

상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정된 관계 경험과 소속

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부정적인 관계 경험에 대

한 재해석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타인과의 

애착 형성을 촉진시켜줌으로써 부족했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내재적 

동기화를 이끌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 설

문과 소수의 수기식 설문이 혼합된 형태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져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설문 참여자가 실제 대학 재학생들로 이

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있고 대표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 객관화된 자기보

고식 설문 측정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택하려는 반응경향성이나, 실제보다 과장·축

소 및 왜곡된 응답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생으로 대상을 제한했던 본 연구와 달리, 후기

청소년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상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연구 대상까지 확대하여 연구해 봄

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 비교 재검증 해보는 과정

이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주요 변인들의 남녀 성차를 살폈는데, 학년별, 

전공별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생들이 졸업시기에 근접할수록 진로적응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적 연구 

방법 뿐만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깊이와 다양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다른 진로 변인에 

비해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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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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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C y b e r  U n i v e r s i t 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the mediated effect were conducted on 319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domestic universities using the scale of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Through T-test, gender differences were analyzed for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pending on gender differenc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areer 

adaptabili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completely mediated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completely mediated.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